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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을 좋아하는 아수라의 무리는 복을 지으

려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칩니다. 복 지은

사람이 모여 사는 하늘과 하늘 사람을 원수로

여깁니다. 

아수라의 우두머리 왕, 비마질다라가 나섰습

니다. 비마질다라가 바다 물밑 아수라의 궁전

에서 고개를 쳐들자, 여러 황금산이 진동하고,

수미산에 딸린 산과 골짜기와 수풀이 크게 흔

들렸습니다. 비마질다라 뒤를 거인 아수라왕

라후와 여러 작은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따랐

습니다. 

“하늘을 쳐부숴야 한다. 아수라의 힘을 모아

서하늘을쳐부수자!”

비마질다라가 외쳤습니다. 아수라 연합군이

조직되었습니다. 나쁜 일을 좋아하는 악룡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악룡의 군사를 아수라의 군

사에합쳤습니다. 

“악룡들아 너희들은 할 일이 따로 있다. 세상

에 나가서 나쁜 구름을 일으켜, 나쁜 비를 쏟아

라.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 곡식이 여물지 못

하게 하라! 염부제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때문

에 곡식과 밥을 나누어 공덕을 짓는다. 공덕을

짓지 못하게 하라. 굶주리고 배고파서 전쟁을

못하게하라!”

아수라의 총대장 비마질다라가 악룡의 왕에

게내린명령이었습니다.

아수라의 수억 연합군이 큰 바다 위, 허공에

진을 쳤습니다. 갖가지 무기를 들었습니다. 아

수라의연합군에는악룡의군사도있었습니다. 

제석천왕을 모시고 수미산을 지키는 넷 천왕

이 나섰습니다.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의 명령을 받은 4천

왕이 먼저 나가서 아수라의 반대편 허공에 진

을쳤습니다.

바다 위 허공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치

고, 찌르고, 베고, 화살을 날리고, 불태우는 싸

움입니다. 불길이 허공에서 바다에 떨어지고,

화살이 떨어지고, 수많은 아수라와 악룡의 주

검이 허공을 굴러 바닷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

었습니다. 격렬한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을 싸움터에 보낸 아수라의 아내들은 바

다 위 허공에서 하늘군사에게 쫓기는 아수라

군사를 바라보며 애를 태웠습니다. 바닷물 속

으로 계속 아수라군의 주검이 떨어지고 있었습

니다. 

“저것이내남편이아닐까? 그럴지모른다.”

하며울부짖고있었습니다. 

바닷물 속에 사는 잔 물고기, 큰 물고기, 자라

와 물개, 고래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여러 갈래

로흩어지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의 첫째왕 제석천왕이 나섰습

니다. 

“내가 나서야 전쟁이 끝나겠구나. 우리는 부

처님법을지키고있다. 그것이힘이될것이다.

하늘의광명이암흑을걷어버릴것이다.”

제석은보배코끼리이라바나를불렀습니다. 

“백개의머리가되어라!”

제석의말에보배코끼리이라바나는백개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머리에는 열 개 어

금니가 있고, 어금니마다 열 개의 연못이 있고,

연못마다 천 송이의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

잎마다 하나씩 악기를 든 악사가 앉고, 소리꾼

과무용사가섰습니다. 모두함께외쳤습니다. 

“하늘은평화를원한다!”

“하늘을이기는자는없다!”

노래와춤이이어졌습니다. 

제석은 이라바나에 올라타고 단정히 앉아 광

명을 놓으며, 눈빛으로 아수라군사를 어루만졌

습니다. 

넷천왕이제석의뒤를따르고, 금강갑옷을입

은 수억, 하늘 군사가 갖가지 무기를 들고 제석

을 따랐습니다. 하늘사람을 돕는 선한 용왕이,

용의 무리를 이끌고 하늘군사의 뒤를 이었습니

다. 무리의수가허공에가득차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라바나 코끼리 연잎에 있던 악사,

소리꾼, 무용사가 제석으로 몸을 바꾸었습니

다. 연입마다 하나씩 제석천왕이 섰습니다. 수

만 명의 제석입니다. 수많은 제석이 휘두르는

칼날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석이

소리맞춰외쳤습니다. 

“하늘군사여, 전진하라!”

제석의목소리가 4주세계를꽝, 울렸습니다. 

아수라 군사 앞에 이라바나 코끼리가 나타났

습니다. 아수라군사는기가꺾이고말았습니다. 

“저 코끼리 좀 봐. 키를 좀 봐. 크기를 좀 봐.

구름에닿아있다!”

“머리가 백 개나 되는군. 저 장수는 누군가.

제석천왕인가. 저렇게 많은 제석이 휘두르는

칼을좀봐!”

아수라에서 바위를 날리고 칼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늘 군

사는 1유순 크기의 바위를 들어 아수라에게 퍼

부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산을 들어 아수라에

퍼부었습니다. 아수라 쪽 허공으로 칼이 비처

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화살이 소

리를 내며 날고 있었습니다. 아수라군의 머리

위에 불덩이 번개와 벼락이 계속 떨어지고 있

었습니다. 

“당할 수가 없구나. 군사가 모두 쓰러졌다.

무기는모두바다가삼켜버렸다. 망했다.”

아수라군이탄식을하고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칼을 든 제석의 몸이 허공에 가

득해졌습니다. 허공에 빈 곳이 없었습니다. 아

수라의온갖무기가헛것이되었습니다. 

아수라는 자기 영토로 쫓겨 가느라 바빴습니

다. 

아수라의 총대장 비마질다라는 부끄러, 부끄

러낯을들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아수라의 군사는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석은 아수라의 버릇만 고

치고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이는 척

했지만죽이지않았던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이기지는 못한다. 이제 우리도 하늘

을본받아, 하늘의법을배우자!”

아수라의 왕 비마질다라와 라후의 말이었습

니다. 〈정법념처경제21권축생품〉

아수라군대, 이라바나코끼리등장에‘벌벌’
신현득 작가의

동화팔만대장경
② 보배 코끼리 이라바나

그림·강병호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문밖

스쳐간 일언(一言)에 하루가 다 가는 사이. 문 밖은 설법으로

가득하다. 강에는 강물이 흐르고, 물새는 물 위를 날아오른다.

쉬운 듯 흘러가는 강물은 어제와 다른 것임을, 어제와 다른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기어이 강물을 차고 날아오르는 물새의 날

갯짓은 경이로운 일임을, 그 경이로움이 다름 아닌‘삶’이라는

것을. 쉬운 것은 어디에도 없고, 삶은 늘 경이로움인 것을. 스쳐

간 일언에 여전히 답은 없고, 문 밖은 여전히 여법하고. 

글·사진=박재완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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